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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의 발달은 인간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생산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이 생존권, 
존엄권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권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아동 건강의 
중요 영역으로써의 발달의 가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권의 기능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자신의 
건강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된 아동의 의존적 특성상 유전이나 
생물학적 원인 외의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아동 발달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적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유아 발달에 
건강 불평등적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수입, 아버지의 직업, 부를 나타내는 주택 소유 여부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양육특성은 부모의 아동에 대한 민감하고 온정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양육행동, 양육시 어머니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올바른 양육지식의 소유여부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선정한 도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특성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 사회적 지원의 정도, 지역거주 여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아동 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이 세가지 환경 특성이 한국형 영유아 
발달 검사를 통해 측정된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영역으로 대표되는 전반적인 발달과, 언어 
능력을 나타내는 의사소통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 
ii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중 수입과 아버지의 직업, 양육특성 중 
양육행동은 전반적인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발달에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언어 
발달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이 비육체에 속한 
유아의 경우 부의 직업이 육체인 유아보다 언어발달이 더 좋았으며 
양육특성 중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의 언어발달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것은 대도시 지역 내에서의 지역차가 있는 만큼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의 한계점으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시간적 차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과 종속변수인 한국형 영유아 발달검사가 선별검사라는 점, 현재 
유아 발달의 차이가 미래의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 문헌과 
본 연구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조성하는 구조적 대표 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건강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환경적 
관점에서 아동 발달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요어 : 유아 발달,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 특성 
건강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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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란 단어가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1.149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2012년에는 1.3명을 기록했으나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인 1.70명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초저출산율의 
추세는 사회경제적 연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 세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삼식과 이소정, 2011)이 있지 않는 한 출산율의 
저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래 생산인구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동의 절대적 수의 감소와 아동 
건강의 기능적 상실은 사회성장 및 유지에 필요한 인간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WHO, 2007).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건강은 생존권, 존엄권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로써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http://www.unicef.org/crc/). 
아동의 건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을 포함하여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에 반응하는 아동의 기질적 성격 및 
행위로 결정되며(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특히 아동의 
의존적 특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건강 결정권을 갖는 성인과 
달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및 양육 환경이 아동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WHO, 2007). 이는 가정 빈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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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영양 결핍, 그로 인한 성장발육의 저하 및 감염 대한 면역의 
취약성,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의 차이, 질병에 대한 의료이용의 
접근성, 주양육자를 모방하는 건강 행태 등 각 가정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 건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Brooks-
Gunn & Duncan, 1997; McLoyd, 1990; Conger et al., 1997; Bradley & 
Corwyn, 2002).  피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차이 등 
여러 인위적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차이를 우리는 ‘건강 
불평등’이라고 부르는데(Whitehead, 1992) 아동의 의존적 특성상 
가정의 환경에 따라 건강의 차이를 불러온다면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건강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빈부의 격차는 물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주류에 대한 사회적 불만 및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 
환경에 따른 아동의 건강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고 세대간으로 건강 
불평등이 되물림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Khang, 2006; 방하남과 
김기헌, 2001; 정진호 등, 2002; 구인회와 임세희, 2007). 
아동의 건강 중 발달은 충분한 영양 섭취, 신체적 성숙, 
중추신경계의 외상이나 감염으로부터의 안전등 건강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성숙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 아동 건강의 일면을 대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 중 발달에 관여하는 다른 모든 환경적 인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Brooks-Gunn, 
1997; WHO, 2007)를 꼽을 수 있으므로 발달은 아동 건강 불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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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상의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아 사망률이나 사고 사망률과 같이 측정이 명확하여 각 나라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처럼 발달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고 각 시기별로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 
발달의 경우에는 더욱 그 어려움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시기별로 
아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인 발달 이정표(developmental milestone)를 
통해 수행여부를 측정함으로 발달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김명희 등(2011)은 아동기 건강 문제의 범위는 사망과 이환을 
넘어 고유의 특성인 성장과 발달까지 포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WHO(2007)는 조기 아동 발달(Early Child Development, ECD)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신체적, 
사회∙정서적, 언어∙인지적 발달을 구성요소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놀이’와 ‘관계발달’처럼 보건학 분야에서 흔히 
탐구하지 않던 주제들도 아동건강의 주요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하였다(WHO, 2007; 김명희 등, 2011). 
학령 전기 아동에 대해 매년 1달러의 투자가 이후 40년 동안 
17달러의 효과를 낳는다는 분석결과가 말해주듯(WHO, 2007) 조기 
투자 및 발달 영역에 있어서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소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 상당하다는 중요성에 
비해(Heckman, 2008)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건강 불평등에 대한 
발달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중 유아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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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불평등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기개입 가능성에 대한 



























- 5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아 유아 발달의 불평등적 
요소를 파악하여 조기 개입의 근거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구체적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1) 부모의 학력, 수입, 아버지의 직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양육특성 중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직접적으로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지역사회 특성 중 지역적절성,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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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영유아기 발달의 이론적 고찰 
-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아동 기질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특성 및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아동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는 
생물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모델로 설명될 수 있으며(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본 연구의 아동 발달에 대한 접근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사회적, 심리적, 언어적, 인지와 같은 
특별한 영역 안에서의 발달 과제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근육, 소근육운동 발달 
대근육운동 발달은 영아가 기어 다니기, 서기, 걷기, 달리기, 뛰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돌아다닐 수 있게 주로 큰 근육을 사용하는 
발달을 의미하며 소근육운동 발달은 손 뻗기와 쥐기, 입방체를 
세우기, 옷을 입고 벗고, 숟가락을 사용하는 등과 같이 보다 작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홍창의 소아과학, 2004). 운동 
발달의 역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운동기능에 능숙해지는 것은 
점점 복잡한 행동체계를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기능이 
하나의 체계로 작용할 때, 분리된 능력은 환경을 탐색하고 통제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른 기능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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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응하여 함께 조화를 이룬다 (아동 발달, 2007).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의 시기별로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제는 시냅스 연결을 
통한 중추신경계의 발달과 함께 기고, 앉고, 걷고, 뛰고, 미세한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육과 인대의 발달을 포함한 
운동능력의 향상, 아동의 기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목적,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적 자극 및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 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Galloway & Thelen(2004)은 
운동기능의 발달은 주변 환경의 자극과 그것에 반응하는 
신체부위의 자율성 및 영아의 노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운동 
발달에 있어서의 초기 자극의 중요성과 초기 움직임의 기회와 
가정내의 자극 환경이 운동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Reed & Bril, 1996; Poresky & Henderson, 1982). 생의 
초기 2년 간의 운동 발달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리가 유아기 
동안에도 계속 작용하는데 유아들은 이전에 습득한 능력을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행동체계에 통합시킨다. 유아들의 신체가 더 
크고 강하게 자라고, 중추신경조직이 발달하고, 환경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지각능력과 인지능력∙발달의 도움으로 
새로운 목표를 성취하려는 시도를 함에 따라 유아들은 각각의 
새로운 기술들을 교정한다(아동 발달, 2007). 유아기에는 운동능력의 
개인차 및 성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신체적 특성, 인종, 
놀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다(Thoman & French, 
1985; Williams et al., 1996). Lejarraga 등(2002)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1세 이후 아동의 더 좋은 운동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많은 연구들에서 중간 계층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는 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낮은 계층의 
가정에 속한 아동들의 운동 발달이 더 좋지 않다고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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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ax & Whitmore, 1987; Giagazoglou et al., 2005). 
 
2) 의사소통(언어) 및 문제해결 능력(인지) 발달 
아동의 인지발달은 특히 영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하는데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대략 2세에 이르기까지 영유아의 
인지능력은 감각운동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유아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대상영속성을 습득하고, 
점차적으로 복잡한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언어는 지적 활동의 중요한 매체일 뿐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 
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주위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나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조복희 등, 2008). 영아기 초기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하나, 4개월 옹알이부터 시작하여 영아기가 
끝나는 2세 쯤이면 언어능력의 발달이 급격하여 50~200개 정도의 
어휘를 갖게 되며 이후 두 단어를 결합하여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여 6세경에는 만 개 정도의 단어를 습득하고 정교한 문장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대화에 참여한다. 스캐너는 언어발달이 전적으로 
환경적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이론을 주장하였고 
언어학자 촘스키는 아동들이 복잡한 언어 규칙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미리 유전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생득주의 이론을 
내놓았다(아동 발달, 2007). 하지만 언어발달에 대한 최근 견해들은 
내적 능력과 환경적 영향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언어 학습의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 여긴다. 즉, 언어환경으로서 어머니의 
언어자극 및 가정 환경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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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어머니와 같은 주변 어른의 
언어모델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Caldwell & 
Bradley는 적절한 놀이 도구의 제공, 물리적 환경의 조직화, 부모가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정도,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는 
정도, 일상적인 자극의 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가정환경 관찰 
척도(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를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능력과 유아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준다고 하였으며(Bradley et al., 1989)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잘 조직화되고 자극을 제공해 주는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격려, 부모와 함께하기, 부모의 애정 등은 영아기 
초기의 지능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였다(Klebanov et al., 1998; 
Roberts, Burchinal, Durham, 1999). 
 
3) 개인-사회성(사회 심리적) 발달 
에릭슨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신뢰, 
생후 2년째에는 배변 훈련을 통한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를 통해 
영아의 기질 및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아동들이 양육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독립성에 대한 건강한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적응 및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으며 의존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아동 발달, 2007). 사회 심리적 발달에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건강한 애착이 중요한데 이것은 애정과 
안정감을 형성하여 모든 측면의 사회 심리적 발달을 도와준다. 
Belsky & Fearon (2002)은 1세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연구한 결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민감한 경우 안정되게 애착된 아동들은 인지 
사회 정서적 점수가 높은 반면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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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 정서적 
점수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애착을 형성하는 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집 양육, 장시간의 어린이집 양육, 어머니가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Ainsworth(1978)는 
어머니나 주양육자와 아동이 깊은 애착관계를 가진다면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은 
탐색활동을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2.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individual), 유아를 가장 가깝게 둘러싸고 
있는 가족,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및 관계적 공동체, 아동 
발달에 개입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광역 및 국가 수준, 전 지구 
차원, 시민사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WHO, 2007) 
Bronfenbrenner(1979)는 아동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과 이를 둘러싸
고 있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발달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특성인 유전은 쌍둥이 입양 연구를 살펴볼 때 IQ 변동, 사
회성과 호기심과 같은 성격 특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절
반 정도를 설명하고 있고(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며 생물학적 범주
에 속하는 아동기질, 자궁 내에서의 수은∙알코올과 같은 기형발생 
물질에 대한 노출, 뇌수막염∙외상성 뇌손상과 같은 출생 후 질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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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위해 물질의 노출 등도 아동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보고되었다(Goldsmith et al., 1997; 
Brooks-Gunn & Duncan, 1997; McLoyd, 1990; Conger et al., 1997; 
Bradley & Corwyn, 2002;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11).  
 
환경적 요소 중 가정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주 지역은 아동 발
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위로 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영
향을 미치며 발달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환경적 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타 다른 환경과의 접촉 또한 제
한할 수 있어(WHO, 2007)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광역 및 국가, 전 
지구 환경보다 아동 발달에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과 아
동 발달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조기개입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수준(level)이라고 할 수 있다
(Heckman, 2008). 
 
아동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환경적 요소는 크게 
구조적 측면과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측면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정내의 형
제 자매 수와 아동의 순위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및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측면은 양육 태도, 부모가 생각하
는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자기 효능감, 자아 존
중감, 부모의 우울감,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자녀의 미래 기대 등
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요인들 중 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환
경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WHO, 2007) 아동의 유전적 요
소 및 기질적 요소를 제외한 발달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요소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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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이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즉,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영양, 어머니의 산전
진찰, 예방접종 및 질병에 대한 아동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주거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생물학적으로 발달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여한다(Bradley & Corwyn, 2002). 뿐만 아니
라 사회경제적 지위는 언어, 인지, 심리사회, 신체적 발달 등 아동 
발달 전반에 있어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WHO, 2007; 
McLoyd, 1990)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좋지 않았을 경우 
후기 아동기 때보다 아동 초기 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기 개입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
(Brooks-Gunn & Duncan, 1997; Heckman, 2008). 
 
발달에 관여하는 가정의 환경 중 부모와 유아와의 관계를 나타내
는 내재적 측면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며 특히 영유아기의 일관성 있는 돌봄과 애정과 지지는 애착을 공
고히 하여 건강한 아동 발달의 주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으며
(Belsky & Fearon, 2002; Bowlby, 1969) 이 요소 중 양육행동, 양육지
식, 양육스트레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
저, 유아기는 생애 최초의 경험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양육행동은 유아기의 특성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
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Ainsworth, 1978; Abidin, 1992). 즉 유아에
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유아의 인지언어 능력이 향상되고(Parcel 
& Elizabeth, 1990; Lasko et al., 1999), IQ나 언어 및 읽기능력, 학업
성취와 같은 인지적인 면과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ean et al., 2003; Wilson, 1991). 
양육지식은 전반적인 유아 발달영역에 있어서 여러 변인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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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중 보고되기도 하며(Seo, 2006) 적절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더 나은 양육행동을 보여 발달에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선진국에서의 성공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유아 발
달의 중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Cowan & Cowan, 
1995). 내재적 요인 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우울감,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부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Abidin, 1992)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 
특히, 언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안지영, 2000). 그러나 양육스트레스가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해 유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환경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강력하게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1997) 특히, 지역사회의 강한 지지적 
관계는 유아양육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지해 주며 이는 아동 발달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동의 비행을 낮추고 학업성취를 
높이며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아동 발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보
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nes et al., 2002; 이재림
과 옥선화, 2001). 
 
이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 
발달에 있어서 유전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현대의학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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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입의 여지 가능성은 많지 않으며 여러 환
경적 요소 중 가정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단위이자 조기 개
입의 근거가 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 발달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사
회경제적 지위 이외에 유아에 있어서 가정내의 어머니의 양육특성
은 유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 아동 발달에 관여하는 또 다른 
주요 변수이며 지역사회의 특성인 사회적 지지 등은 가족배경이 아
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
이 되어 사회적 개입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1.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 
 
1)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란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 사회계급(social class),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과 종종 호환되는 용어로(Galobardes et al., 2006)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의미한다(Krieger et al., 1997; Lynch & 
Kaplan, 2000).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폭로요인, 자원, 감수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 학문적으로 건강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고 
측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기능주의 
세가지 사회적 전통이었다. 마르크스주의 관습은(Marxian tradition)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여 생산수단에 대해 
공통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계급을 분류하였고 베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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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재화와 기술을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요인이 되는 
계급(class)을 통한 지위(status)와 정치적 힘에 의해 분류하였고 
이것은 미국 기능주의 관점이 사회계층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사회경제학적 지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측정치들은 개인의 지식, 자격, 기술, 자산의 측정과 연관된 
베버리안 구조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주의자적 관점과 
결합하여 교육, 수입, 자산(wealth), 직업적 지위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Lynch & Kaplan, 2000; 김창엽, 
2004). 
교육수준은 개인이 습득한 지식과 관련된 자산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사회 경제적 위치로부터 자신이 
성취한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위치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장래 직업과 소득의 강력한 결정요인이기도 한다(Lynch & 
Kaplan, 2000; Liberatos et al., 1988; 최용준 등, 2007 재인용).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라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기보다는 
학력이라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의 학력 내에 
존재하는 교육연수의 차이보다는 학력간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최용준 등, 2007 재인용).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연구에서는 아동의 치명적 사고, 아동기 사망률, 성인기 
사망률의 차를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Khang, 2006; Kim et al., 2007; Kim et al., 2009). 
계급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지표는 평생 소득능력인 직업으로 
계급, 수입, 재산, 교육, 자격, 지위 등의 다른 지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직업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영국 통계청의 
사회계급 분류체계가 가정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을 사회계급I, 교사, 간호사, 관리자의 
중간직을 사회계급 II, 타자수 등의 숙련 비육체노동자를 사회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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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a로 분류하여 이상을 비육체 노동자로 광부, 버스운전사와 같은 
숙련 육체노동자를 IIIb, 농부, 차장과 같은 반숙련 육체노동자를 IV, 
세탁부, 노동자 등의 미숙련 육체노동자를 V로 분류하여 이상을 
육체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조홍준, 2003). 소득과 관련 깊은 
직업의 건강에 영향은 소득 같은 물질적 자원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므로 
양질의 의료와 교육, 주거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반영하며 직무에서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심리사회적 기전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용준 등,  2007). 
소득은 다양한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정지표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건강이 향상되는 
‘용량-반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Backlund et al., 1996, Ecob 
& Smith, 1999). 소득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건강에 중요한 자원으로의 전환되어 주택, 식량과 같은 
양질의 물질적 자원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여가 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있다(Galobardes et al., 2006). 또 부모의 소득은 자녀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최용준 등, 2007)  
소득은 개인의 수입보다는 가구원의 수입으로 대부분 측정되는데 
가구원 중에 소득이 없는 노인,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해 가구원 
개개인의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이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지표를 모든 가구원에 적용하기 위해 
가구원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가구 내의 필요에 따라 수입이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가정에 있다(Galobardes et al., 2006). 그러므로, 
각 가구의 수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수에 대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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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등가소득(equivalent income)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가구원 수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0.36승으로 나눈다든지 가구의 자녀수를 
감안하기 위해 성인수에 자녀수에 제곱근을 더한 값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는 방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가구수입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Mackenbach et al., 1997; Gravelle et al., 2003; 정진호 등 
2002). 
수입은 단기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휘발성이라는 관점이 
있는(Hauser, 1994; Daly et al., 2002) 반면 부는 모든 기회에 근접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한 지표라는 관점에서 가용할만한 재정적 자원의 
더 좋은 측정치로 생각되기도 한다(Ostrove et al., 1999; Williams et 
al., 1995). 주거, 자동차, 투자액, 연금, 누적 소득과 같은 부의 종류 
중 주거는 소비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부의 핵심요소로 
간주되며 사회경제적 환경의 물질적 측면을 나타낸다. 특히 자가 
또는 임대 등 주거의 소유 형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부의 지표 중 
하나이다(Shaw, 2004). 
이상에서 교육, 직업, 수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들이며 개별 지표로의 의미 또한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교육수준, 직업 등의 개인단위 지표들을 
점수화하여 산출하는 복합지표를 사용하기도 하나 Krieger et al. 
(1997)는 복합지표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최상인지에 대한 
합의점이 없으며 해당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적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각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발달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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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기전 
①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재화, 서비스, 시간, 교육 
지원을 아동에게 투자하는 정도가 다르며 특히 빈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일상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낮은 아동 발달을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Becker & Tomes, 1986; Bradley & Coryn, 
2002). 또한 Brooks-Gun & Duncan(1997)은 부모의 수입은 아동의 
영양, 어머니의 산전진찰, 아동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주거환경, 
가족의 안정,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이웃의 조건, 외부 학습의 
기회, 양질의 학교 출석, 동년배 그룹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좋은 성장발육은 그 
자체로 건강한 결과일 뿐 아니라 빈곤이 인지적 발달 및 학업 
성취와 같은 발달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HOME scale은 가정의 측정할 수 있는 자원 즉 
읽을 책들, 장난감, 부모의 교육 방법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입이 많을수록 이 scale에 의해 측정된 아동 발달을 위한 
가정환경이 좋으며 이는 아동의 언어발달과 지능발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Bradley et al., 1989; Klebanov et al., 1998; 
Roberts et al., 1999).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이론은 
가족스트레스 이론인데 가족소득의 수준이나 소득의 변화는 부모의 
정서상의 변화 및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이는 부부관계 및 부모-
자녀 관계, 자녀양육에 악영향을 끼쳐 부정적 가족과정을 겪게 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cLoyd, 1990; Cong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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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즉, 가족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족이나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가족은 수준 낮은 식생활과 질이 낮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이와 같은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부모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oleman(1988)은 가족내 사회자본을 설명하면서 자본을 재정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재정자원은 가구 소득이나 부, 
인적자원은 부모학력수준, 그리고 사회자본은 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성에 있다고 보았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소득이나 
부는 사회자본이라기보다 사회자본의 원인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이봉주 등, 2010 재인용). 이 이론은 아동의 발달에 유용한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 발달의 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 
특히 가정내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아동 발달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Coleman, 1988; 1990; 
김광혁, 2012 재인용). 
 
②  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부모의 학력은 직업, 수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 중에서 부모의 교육수준, 특히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어머니-자녀의 상호관계, 인지적 자극, 아동의 인지 
발달에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Hoffman, 2003). 
또한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 경우 아동에게 
광범위한 주제와 다양한 단어들을 노출시키며 아동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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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영향들은 부모와 아동과의 대화의 범위나 질을 향상시켜 
인지적 발달 및 좋은 학업성적으로 이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Hart & Risley, 1992, 1995; Walberg et al., 1976).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 발달에 더 많은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윤형주와 조복희, 
2004). 
 
③ 부의 직업 계층에 따른 아동 발달의 차이 
Kohn(1963)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발달 사이의 관계는 
낮은 직업계층과 중간 계층을 구별하는 직업의 속성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중간 계층의 직업은 생각, 상징, 개인간의 관계를 
다룸으로 인해 탄력성(flexibility), 생각, 판단을 요구하는데 반해 
하위 계층의 직업은 신체적 대상을 다루며 훨씬 더 정형화되고, 덜 
복잡하고 감독되는 것을 요구하는 특성을 각기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Kohn et al., 1963, 1973, 1982). 이러한 차이로 중간 계층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기대하는 
반면 하위 계층의 아버지는 복종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는 것이다. 낮은 계층의 부모는 더 많은 체벌을 
하였으며 자녀들의 행동을 결과론적 관점에서 판단한 반면 중간 
계층의 부모들은 심리적 훈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동기의 관점에서 
행동을 판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ohn et al., 1963). 낮은 
계층의 부모들은 훨씬 더 힘에 근거한 방법을 변명에 대해 
너그럽지 않고 아동들을 내부적으로 타협하게 만들며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거나 이러한 것은 아동들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도덕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Baumrind, 1991; Dornbusc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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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Hoffman & Saltzstein, 1967; Krevans & Gibbs, 1996; Steinberg 
et al., 1992). 이러한 과정에서 낮은 계층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통제의 방법은 아동들에 있어서 비효용성을 불러일으키고 인생에 
있어서의 합리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며 언어적 풍부성이 
길러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Bradley & Corwyn, 2003).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은 소득과 교육과 강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가정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아동 발달과의 연관관계는 기본적으로 
학력과 소득을 통한 간접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과 학력은 3세와 4세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었고 가계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연과 곽금주, 2008), 임순화와 
박선희(2010)는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소득수준이 가장 크고, 일상적 스트레스, 교육수준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봉주 등(2010)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성, 지역사회환경 및 사회적 지원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특히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가구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경하와 서소정(2009)은 
15~36개월 사이의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의 월평균 수입,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을 잘 예견해주는 변인임을 밝혔으나 월평균 수입이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발달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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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곽금주 등(2007)은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양육스트레스는 빈곤으로 
인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자극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을 가지며 아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안진상과 김희정(2013)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결정요인들 중 아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은 가구소득이 가장 유효한 건강결정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2.2 양육특성과 발달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만큼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발달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 부모 및 양육자들이 사용하는 표준적 
전략 및 방법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구조를 말하는 Dariling & 
Steinbery(1993)는 양육행동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의 
정서적 기후로 정의하였다. Bornstein은 영아기가 갖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행동 유형을 보호를 위한 양육(nurturant), 
사회적 양육(social), 가르치는 양육(didactic), 물질적인 
양육(material)행동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중 사회적 
양육행동(social) 유형은 영아와의 상호 대인적 관계에서 부모들이 
사용하는 시각적, 언어적, 애정적, 신체적 행동의 다양한 것들을 
말하며 어머니와 영아 사이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애정, 
반응성, 상호적 관계를 나타내어 민감성 개념을 포함한다(Bor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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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이형민 2006 재인용). 부모가 자녀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고 
온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영아 및 유아가 부모에 대해 좋은 
애착형성을 보이게 되고(홍계옥, 1994) 이는 영아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이 좋으며(Waldfogel et al., 2002; Ainsworth et al., 1978; 
Parcel & Elizabeth 1990; Lasko et al., 1999; 민현숙과 문영경 2013), 
학령기 아동의 지능 및 학업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전경숙과 조은영,1997), 이러한 양육행동들이 아동의 행동•사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최순자, 2002)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영유아기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하게 이루어져 왔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다차원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Abidin, 1992;  
임순화와 박선희, 2010 재인용).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bidin, 1992).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정길정과 배윤정, 
2005),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발달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민현숙과 문현경, 2013). 
MacPhee(1984)는 양육지식을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이상적인 
아동 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발달 지식, 이상적인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방식, 그리고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의 세 가지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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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양육지식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도록 돕고, 발달에 적절한 환경자극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him et al., 2007; Stevens, 1984, 민현숙과 문현경,  2013 
재인용). Seo(2006)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 적절한 양육지식은 
양육기술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적절하고 더 많은 
양육지식이 있는 어머니가 더 나은 양육행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아의 발달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직접적으로 혹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2.3 지역사회 특성과 발달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은 공원, 적절한 보육시설, 
의료 이용의 접근성,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아동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차이를 가져오며 특히 이웃과 보육시설, 학교에 
있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택의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사람일수록 많은 범죄, 
무직인 어른, 비행,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 및 지역구성원 
간의 협력이나 신뢰 양육행위나 아동교육에 대한 상호감독과 보호, 
연대 등 사회적 통합성이 좋지 못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adley & Corwyn, 2002; 
Brooks-Gunn & Duncan 1997). 
가정이 이웃이나 단체 등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인적∙물적∙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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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경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이재림과 옥선화, 
2001) 아동의 비행가능성이 낮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이는 성인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Furstenberg & 
Hughes, 1995; Morrow, 2000). 특히 아동양육에 대해서 부모의 
태도와 행동,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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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1]과 같으며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
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 유아시기에 정
책적 조기 개입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아동의 성별, 체중, 아동 순
위, 아동의 기질을 통제변수로 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유아 발달
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가정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으며 가정적 요인은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가구 
수입, 부를 나타내는 주택 소유 여부 이 네 가지 요소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특
성(양육행동,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을 중심으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지역규모, 사회적 지지, 지역 사회 적절성
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이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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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학력 
∙ 아버지의 직업계층 
∙ 가구 수입 






∙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 지역사회 규모 
















∙ 발달 종합 점수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 2010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 귀화인일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중 장애를 가진 가구를 본 연구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909 가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1)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자료에서 부모의 학력은 무학 및 중학교 졸업이 적은 
관계로 고등학교 졸업을 포함하여 이 세 범주를 고등학교 졸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대학교 졸업에 
포함시켰다.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것 중 아버지의 직업이 
어머니의 직업보다 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버지의 
직업만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직업 지표로 삼았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통계청의 한국직업표준분류 상의 (1)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를 
비육체 노동자로 분류하였고,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를 육체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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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무직, 가사, 군인)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가구 수입은 가구원 수를 보정한 등가소득(equivalent income)을 
4분위에 따라 나눈 후 상위(25%), 중위(25~75%), 하위(25%)의 
3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간 비교에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 0.5를 적용하여 수입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가구원 수 보정 월 가구수입 = 월 가구수입/가구원수0.5  
 
(2) 어머니 양육특성 
①  양육행동 
양육행동의 측정은 Bornstein 등이 1996년의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스타일(PSQ,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PSQ는 
총 17문항으로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9문항, 
가르치는 양육유형(didactic/material stimulation)’ 5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limit setting)’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양육유형 9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온정적이고 반응적임을 의미하여 어머니의 
전반적 긍정적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0.89 이었다. 
 
②  양육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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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의 영역에 해당하는 
11개의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0.87 이었다. 
 
③ 양육지식 
양육지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MacPhee(2002)가 개발한 
KIDI(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패널에서 사용하기에는 KIDI 문항수가 많은 
관계로 발달원리 영역의 13개 문항만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인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점수를 부과한 후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지역사회 특성 
①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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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여 매우 좋지 않음은 1점, 매우 좋음을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임으로 대답한 경우는 양육 환경‘적절’ 로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부적절’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②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하여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가족 외 모든 사람과 단체(교회, 복지관 등)등을 
포함하여 사회관계망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요소로부터 받은 도움의 
합으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2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0.93 이었다. 
 
(4) 아동 특성 (통제변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성별, 연령, 체중, 출생 순위, 
아동 기질을 조사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중 아동 기질은 
각 아동이 타고난 선천적인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 중의 
하나로 한국아동패널자료에서는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중 부모평정형 EAS를 사용하였고 정서성, 활동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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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성면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면에서는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하고,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 사교적임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K-ASQ 발달선별검사는 1980년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 한 것으로 부모가 작성하는 
영유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영유아의 5가지 발달 영역(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에 6개씩 총 30개 
문항의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영역에 사용되는 검사이며 4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고 영유아의 5가지 발달 영역 
각각에 6개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 발달의 
전반적 영역에 사항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질문에 답하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보호자는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 할 때)’ 세가지 중 
하나로 답하게 되어있다.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하여, 발달 영역별로 각 6가지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주어진 월령별 절선 점수(평균으로부터 2표준편차 
아래)의 점수와 비교한다. 각 영역별로 60점이 최고 점수이며, 한 
개 이상의 발달 영역에서 절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아이는 
‘발달 지연 의심’, 절선 점수에 일치하거나 근접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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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재검사’, 모든 영역에서 절선 점수 이상일 경우는 
‘양호’로 판정하게 된다. 사용되는 질문지는 월령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4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2개월 간격, 이후 36개월까지는 
3개월간격, 이 후 60개월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지는 1개월씩 오차를 고려하여 10개월용 질문지는 9-11개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각 항목당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의 합산 점수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근육운동의 Cronbach α=0.46, 소근육운동 
Cronbach α=0.55, 의사소통 Cronbach α=0.68, 문제해결 
Cronbach α=0.47, 개인-사회성 Cronbach α= .63, 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과 전반적인 
발달, 의사소통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인 발달과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과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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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속 변수 및 독립 변수 측정 
변수구분 변수명 측정지표 
종속변수 의사소통 
K-ASQ 영역 중 의사소통 점수를 측정.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0 점, 
5 점, 10 점으로 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 
:발달 전반적 발달 
K-ASQ 5 개 영역(대근육 운동,소근육 
운동,의사소통,개인사회성,문제해결)의 총합. 각 
영역은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0 점, 5 점, 10 점으로 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 
독립변수 부 학력 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대졸과 고졸로 분류함 
:사회경제적 
지위 
모 학력 아버지의 최종 학력을 대졸과 고졸로 분류함 
 
부 직업계층 
표준직업분류상의 (1)~(4)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비육체로 (5)~(9)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육체로 무직,가사,군인등을 기타로 
분류함 
 
가구 수입  
가구원 수를 보정한 등가소득을 4 분위에 따라 





거주 주택 자가인 경우와 
전세∙월세∙무상∙공공임대 등을 기타로 분류함 
:양육 특성 양육 행동 
자녀에 대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9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평점됨.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양육 지식 
양육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3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인 경우 1 점, 
아닌 경우를 0 점으로 부과한 후 합산 점수를 
사용함.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적절=1, 
부적절=0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류함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평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통제변수 성별 남자와 여자 
:아동의 
특성 
연령 아동의 월령 
 
체중 아동의 체중 
 
아동의 순위 아동의 출생 순위 
 
아동기질 
아동의 정서성(5 문항), 활동성(5 문항), 
사회성(10 문항) 기질을 각 문항당 5 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여 측정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좋으며 더욱 활동적이나 
정서면에서는 부정적임을 의미함 
- 36 - 
 
제 4 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69.2%, 어머니의 대학교 졸업이 65.9%로 전문대학교 이상의 
대학졸업이 전체의 2/3이상이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으로는 전문직, 
사무직 등의 비육체로 분류된 집단이 56.3%로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의 육체에 속한 집단(38.7%) 보다 더 많았으며 군인이나 
무직을 포함한 기타는 1.5%로 상대적으로 비육체나 육체군에 비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 수입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등가수입으로써 4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상위 25%는 201만원 
이상이었고 하위 25%는 116만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전세, 월세, 
임대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기타로 분류된 가구가 51.5%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48.5%)보다 조금 더 많았다.  
부모의 양육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행동은 45점 만점에 34.2점, 
양육스트레스는 55점 만점에 30.6점, 양육지식은 13점 만점에 
9.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 양상을 보였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양육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82.5%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17.4%)보다 많게 조사되었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22%)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8%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아동 중 남자가 51.6%, 여자가 48.4%였으며 연령은 
평균 25.7개월, 체중은 12.6kg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이 
첫째(47.1%), 둘째(41.7%)였으며 셋째 이상의 아동은 전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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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로 조사되었다. 아동기질의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성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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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명) 백분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 학력 대졸 629 69.2 
 
고졸 230 25.3 
  모 학력 대졸 599 65.9 
 
고졸 249 27.4 
  부 직업계층 비육체 512 56.3 
 
육체 352 38.7 
 
기타 14 1.5 
  가구 수입 201 만원 이상 221 24.3 
 
116-201 만원 미만 427 47 
 
0-116 만원 미만 261 28.7 
  거주 주택의 소유 자가 441 48.5 
  기타 468 51.5 
어머니의 양육특성 







양육지식 (평균/표준편차)   909 9.3(2.1)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적절 750 82.5 
 
부적절 158 17.4 
  지역사회 규모 대도시 352 38.7 
 
중소도시 357 39.3 
 
읍면지역 200 22 
  사회적 지원(평균/표준편차) 903 46.5(7.5) 
아동의 특성 
   
 성별 남자 469 51.6 
 
여자 440 48.4 
 연령 (평균/표준편차) 909 25.7(1.3) 
 체중 (평균/표준편차) 908 12.6(1.4)  
 아동의 순위 1 428 47.1 
 
2 379 41.7 
 
3 95 10.5 
 
4 6 0.7 
 
5 1 0.1 
 아동기질 (평균/표준편차) 사회성 907 32.0(2.3) 
 
정서성 901 16.2(2.0) 
  활동성 908 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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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계층별, 지역 규모별 연구대상의 특성 
[표3]은 연구대상의 특성을 소득계층별, 거주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소득에 따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가 많았으며 
직업계층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보다 많았고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각 양육특성들의 점수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더 애정적인 것을 
평가하는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및 
양육지식의 점수가 높아짐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 특성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아동의 양육에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하다는 점수가 더 높아짐을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고 직업이 비육체 속할수록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집단보다 더 아동들의 
요구에 민감하거나 애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양육지식에는 도시 
지역의 거주민들이 읍면지역의 거주민들보다 더 많은 육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트레스면에서는 읍면지역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룹은 양육하기에 도시보단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회에서 받는 지원은 읍면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단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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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계층별, 지역 규모별 분석 
         단위: 명(%)  
      소득 계층     









부학력 대졸 156(63%) 300(75%) 173(83%) 
  
고졸 93(37%) 102(25%) 35(17%) 
 
모학력 대졸 128(53%) 290(73%) 181(86%) 
  
고졸 113(47%) 107(27%) 29(14%) 
 
직업 비육체 112(45%) 256(62%) 144(67%) 
  
육체 132(53%) 154(37%) 66(31%) 
  
기타 3(1%) 6(1%) 5(2%) 
 
주택소유 자가 103(39%) 208(49%) 130(59%) 
  
기타 158(61%) 219(51%) 91(41%) 
양육특성 양육행동 33.43(4.85) 34.41(4.62) 34.77(4.58) 
평균(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 31.64(7.29) 30.30(6.78) 29.77(6.73) 
  양육지식  8.98(2.24) 9.35(2.04) 9.47(2.20) 
지역 특성 양육 적절성 0.75(0.43) 0.84(0.37) 0.90(0.31)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지원 45.02(8.03) 46.77(6.96) 47.64(7.48) 
   
지역 규모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사회경제적   부학력 대졸 123(65%) 253(75%) 253(76%) 
지위 
 
고졸 66(35%) 86(25%) 78(24%) 
 
모학력 대졸 110(60%) 245(73%) 244(74%) 
  
고졸 73(40%) 89(27%) 87(26%) 
 
직업 비육체 99(52%) 215(62%) 198(59%) 
  
육체 90(47%) 131(37%) 131(38%) 
  
기타 2(1%) 3(1%) 9(2%) 
 
주택소유 자가 92(46%) 172(48%) 177(50%) 
  
기타 108(54%) 185(52%) 175(49%) 
양육특성 양육행동 34.47(4.16) 34.21(4.99) 34.08(4.70) 
평균(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 30.31(6.95) 30.97(6.66) 30.29(7.15) 
  양육지식 9.02(2.22) 9.43(2.14) 9.27(2.10) 
지역 특성 양육 적절성 0.79(0.41) 0.84(0.36) 0.83(0.37)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지원 46.75(7.45) 46.99(7.32) 45.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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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 특성과 발달과의 관계 
 
[표4]는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시행한 것을 보여준다.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및 발달 총합의 점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비육체에 속하며 가구 수입이 높고 주택을 소유했을 때 발달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양육하기에 주거하는 지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할수록 전반적으로 좋은 발달 점수를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각 발달 영역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소근육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더 높은 발달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대근육운동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것이 대근육운동 발달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대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근육운동에서는 양육하기에 적절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발달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언어 발달면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비육체에 속할수록 고소득의 가정환경일수록 
의사소통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역사회 특성 중 양육 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그룹의 언어발달이 더 좋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이 개인사회성 
부문에서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발달의 












+p<0.1,*p<0.05, **p<0.01, ***p<0.001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빈도 M(SD) t/F M(SD) t/F M(SD) t/F 
사회경제적 
지위         









고졸 230 57.13(6.25) 53.43(9.38) 51.87(12.09) 











고졸 249 58.11(4.76) 53.43(8.85) 52.22(11.51) 
부 직업계층 비육체
a




















가구 수입 201 만원 이상
a












 261 56.90(6.18) 53.49(8.52) 51.17(11.91) 
 






  기타 468 56.60(5.87) 53.07(8.81) 53.13(11.28) 
지역사회 특성 
        











부적절 158 57.37(5.69) 52.09(9.84) 51.99(10.91) 
지역사회 규모 대도시
a










 357 57.82(4.81) b>a 53.77(8.30) 53.92 (9.77) b>a 
  읍면지역
c





























+p<0.1,*p<0.05, **p<0.01, ***p<0.001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총합   
    빈도 M(SD) t/F M(SD) t/F M(SD) t/F 
사회경제적 
지위         







고졸 230 54.02(8.01) 55.58(8.05) 272.04(32.36) 







고졸 249 53.80(8.20) 55.26(8.40) 272.83(29.23) 
부 직업계층 비육체
a















 14 52.14(8.48)  50.71(10.89) a>c 257.14(28.74) 
가구 수입 201 만원 이상
a












 261 53.98(8.15) 54.94(8.47) 270.48(30.03)  






  기타 468 54.37(7.73) 54.91(8.77) 272.48(29.33) 
지역사회 특성 
        











부적절 158 53.20(8.51) 54.62(9.18) 269.27(29.97) 
지역사회 규모 대도시
a










 357 54.19(7.74) 55.69(7.82) 275.38(25.52) b>a 
  읍면지역
c
 200 54.58(7.87) 55.65(7.98) 273.9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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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머니 양육특성, 사회지원과 발달과의 관계 
 
[표5]는 양육특성 및 사회지원과 발달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각 발달 영역간에는 모두 강한 연관성이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특성 간에는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고 양육지식이 높은 양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특성 중 아동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더 애정적인 
것을 평가하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대근육운동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이 좋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대근육운동, 의사소통, 발달 종합 점수면에서 
발달 점수가 낮은 양상을 보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지역 
사회 특성 중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발달 종합 면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표5] 발달과 양육특성 변수, 사회지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양육행동 스트레스 양육지식 사회지원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발달총합 
양육행동 1 


















      
대근육 0.023 -.072
*
 -0.023 0.055 1 
     
소근육 .074
*

















   
문제해결 .085
*





















































5.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 차례로 변수로 투입하여 각 특성 중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동의 
특성은 전반적 발달을 4.6%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성별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남아 보단 여아의 발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아동 특성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전반적 발달을 1.5% 더 
설명하였다(6.1%).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아버지의 직업인 
비육체인 아동과 가정의 수입이 등가소득으로 201만원 이상인 아동의 
발달 종합점수가 각각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의 직업군으로 분류된 
아동과 소득이 116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보다 전반적 발달이 
좋았으며 이에 수입과 아버지의 직업이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있어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추가한 것으로 7.3%에 대해 아동 발달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2와 같이 성별, 아버지의 직업, 수입이 전반적 
발달에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였고 양육특성 중 어머니가 더욱더 
민감하고 긍정적이며 아이의 요구에 대해 잘 들어주는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 아동이 발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모델 
4는 아동 발달에 대해 8.4% 설명하고 있으며 성별, 아버지의 직업, 
양육행동은 여전히 설명변수로 아동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지만 수입이나 지역 특성은 아동 발달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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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발달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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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 : 아동특성 
Model  2 : 사회경제적 
지위 
Model 3 : 양육특성 Model 4 : 지역사회 특성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290.987   10.639
***
 291.321   10.624
***
 280.952   9.586
***
 278.047   9.371
***
 
성별 (Ref:여) 남자 -11.211 -.202 -5.412
***
 -10.924 -.197 -5.227
***
 -10.460 -.188 -5.057
***
 -10.533 -.190 -5.094
***
 
연령   -1.332 -.060 -1.654
+
 -1.447 -.065 -1.791
+
 -1.456 -.066 -1.804
+
 -1.432 -.065 -1.777
+
 
체중   1.079 .055 1.473 1.024 .053 1.391 .784 .040 1.062 .801 .041 1.087 
아동순위   -1.780 -.045 -1.225 -1.829 -.046 -1.254 -1.405 -.035 -.962 -1.644 -.041 -1.127 
아동기질 사회성 .113 .009 .250 .051 .004 .112 -.007 -.001 -.016 -.088 -.007 -.194 
 정서성 -.259 -.019 -.510 -.173 -.013 -.340 -.005 .000 -.010 -.034 -.002 -.065 
  활동성 .927 .060 1.657
+
 .920 .059 1.640 .922 .059 1.647 .967 .062 1.731
+
 
부학력(Ref:고졸) 부대졸       .519 .008 .185 -.160 -.003 -.057 -.268 -.004 -.096 
모학력(Ref:고졸) 모대졸    -3.140 -.051 -1.140 -3.306 -.054 -1.199 -3.417 -.055 -1.239 
부직업(Ref:육체) 비육체    4.630 .082 2.116
*
 4.564 .081 2.093
*
 4.595 .081 2.111
*
 
 기타    -9.161 -.038 -1.032 -9.836 -.041 -1.112 -9.128 -.038 -1.032 
수입(Ref:116 만원 미만) 201 만원이상          5.674 .088 1.962
*
 5.036 .078 1.741
+
 4.492 .070 1.544 
 116-201 미만    2.654 .048 1.093 2.103 .038 .866 1.908 .034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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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Ref:기타) 주택       1.101 .020 .546 .784 .014 .388 .805 .015 .400 
양육행동        
 
  .555 .091 2.298
*
 .454 .075 1.830
+
 
스트레스        
 
  -.161 -.040 -.993 -.139 -.034 -.846 
양육지식        
 
  -.107 -.008 -.224 -.185 -.014 -.385 
지역적절성(Ref:좋지않음) 좋음                   2.877 .038 1.040 
지역규모(Ref:읍면지역) 대도시      
 
  
   
-4.008 -.070 -1.489 
 
중소도시      
 
  
   
1.459 .026 .543 
사회지원 사회지원                  .157 .042 1.067 
 




























6.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각 특성을 차례로 변수로 투입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발달 중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동의 특성은 의사소통 발달을 7.1%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성별, 
연령, 체중은 유의한 설명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아 보단 여아가 
연령과 체중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2는 
아동 특성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3.2% 증가한 10.2%를 의사소통 발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아버지의 직업인 비육체인 아동과 가정의 수입이 등가소득으로 
201만원 이상 아동과 116-201만원인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이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의 직업군으로 분류된 아동보다 소득이 116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보다 의사소통 발달이 좋았으며 이에 수입과 
아버지의 직업이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추가한 것으로 12.5%에 대해 아동 발달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2와 같이 성별, 연령, 아버지의 직업, 수입이 의사소통 
발달에 유의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였고 양육특성 중 어머니가 더욱더 
민감하고 긍정적이며 아이의 요구에 대해 잘 들어주는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 아동이 의사소통 발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는 아동 발달에 대해 13.7% 설명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 아버지의 직업, 수입, 양육행동은 여전히 설명변수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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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지역 특성 중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이 읍면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보다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소통 발달에 관여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 연령, 양육행동, 




[표 7]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 : 아동특성 
Model 2 : 사회경제적 
지위 
Model 3 : 양육특성 Model 4 : 지역사회 특성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Constant)   23.862   2.361
*
 23.696   2.361
*
 19.138   1.796
+
 18.980   1.760
+
 
성별 (Ref:여) 남 -4.483 -.216 -5.858
***
 -4.326 -.208 -5.711
***
 -4.082 -.197 -5.427
***
 -4.086 -.197 -5.439
***
 
연령   1.198 .145 4.027
***
 1.118 .135 3.781
***
 1.109 .134 3.779
***
 1.106 .134 3.775
***
 
체중   .473 .065 1.746
+
 .413 .057 1.533
 
.288 .040 1.074 .285 .039 1.063 
아동순위   -.573 -.038 -1.068 -.455 -.030 -.853 -.238 -.016 -.447 -.336 -.022 -.633 
아동기질 사회성 -.138 -.030 -.826 -.170 -.037 -1.031 -.196 -.043 -1.192 -.235 -.052 -1.430 
 정서성 -.114 -.023 -.609 -.071 -.014 -.383 .020 .004 .106 .002 .000 .012 
  활동성 .175 .030 .845 .189 .033 .922 .188 .032 .922 .207 .036 1.019 
부학력(Ref:고졸) 부대졸       .063 .003 .061 -.281 -.012 -.276 -.311 -.013 -.305 
모학력(Ref:고졸) 모대졸     -.237 -.010 -.235 -.313 -.014 -.313 -.295 -.013 -.294 
부직업(Ref:육체) 비육체     1.858 .088 2.321
*
 1.830 .087 2.308
*
 1.877 .089 2.372
*
 
 기타     -2.092 -.023 -.644 -2.422 -.027 -.753 -2.146 -.024 -.668 
수입(Ref:116 만원 미만) 201 만원이상     4.149 .172 3.920
***
 3.821 .159 3.632
***
 3.715 .154 3.513
***
 
 116-201 미만     2.191 .105 2.466
*
 1.912 .092 2.166
*
 1.827 .088 2.074
*
 
주택 소유여부(Ref:기타) 자가       -.325 -.016 -.440 -.490 -.024 -.667 -.479 -.023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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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               .276 .121 3.149
**
 .232 .102 2.574
*
 
스트레스         
 
  -.093 -.061 -1.581
+
 -.082 -.054 -1.366 
양육지식               -.077 -.016 -.441 -.104 -.022 -.598 
지역적절성(Ref:좋지않음) 좋음       
 
    
 
  .731 .026 .727 
지역규모(Ref: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202 -.010 -.207 
사회지원                     .074 .053 1.386 
 























p<0.1, *p<0.05, **p<0.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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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유아 발달의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눈 발달 검사를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2세 유아의 전반적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 발달의 불평등적 
요소의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적 향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특정 변수에 대한 보정 
변수가 아닌 발달에 대한 주된 연구 관심사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특성, 지역 특성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직업, 수입, 어머니의 
양육행동, 지역규모 등은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 
각 영역을 특성별로 살펴볼 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중 
부모의 학력은 유아기 아동 발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학력 중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초기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문헌들에서의 보고(곽금주, 2008; Hart & Risley, 1992)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연구는 만 3세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3개월부터 30개월까지의 
대부분 만 2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언어발달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대상 연령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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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아동 발달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 대졸 학력을 
갖게 됨에 따라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서 지니는 
변별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대졸 학력 안에서도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대학원졸업을 모두 포함하였으므로 대학교 
졸업에서도 암묵적 서열이 있는 만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의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올바르게 대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유아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사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의 아버지가 비육체에 종사하는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에 속하는 유아보다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 발달이 더 좋았으며 이는 낮은 계층일수록 통제적∙강압적 
수단을 통해 아동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지 못해 언어적 풍부성이 
길러지지 못한다는 Kohn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Kohn이 주장한 것처럼 직업계층의 특성상 낮은 계층의 아버지는 
복종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는 자녀들의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미쳐 아동들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도덕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비육체 노동자에 비해 육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많은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부간의 갈등 및 아동의 훈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비육체에 
종사하는 가정의 수입이 육체나 기타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높다는 
사실은 수입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발달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자극 및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가구 수입은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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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는 성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이 
더 좋았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가정의 수입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곽금주, 2008; Hart & 
Risley, 1992)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는 23개월 
이상의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이른 시기부터 
수입에 따른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가구 수입이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직접적 요인보다는 아동 
발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및 주양육자의 양육특성에 대한 영향을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수입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양육지식이 점수가 높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낮았으며 지역사회의 적절성 및 사회적 지원 또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수입은 여러 형태의 환경적 
요소 및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아동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주택의 소유는 사회경제적 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보는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마다 
전∙월세의 가격차이 및 주택의 시세가 다르므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를 대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달과의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양육행동, 스트레스, 양육지식과 발달과의 
관계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는데 
양육행동은 전반적인 발달 및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57 
 
중요한 설명변수였다. 에릭슨과 피아제의 이론 및 역동적 
운동체계이론에서 강조하였던 자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반응 및 
긍정적 자극이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각 양육특성들 간에는 연관관계가 있었는데 양육행동은 
양육지식과 정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부의 관계에 있었고 
양육스트레스와 지식과는 부의 관계로 조사되었다.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민감성과 온정성을 가진 
양육행동을 하는 것인지, 양육행동이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이러한 
양육특성이 2세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관계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가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아동을 대할 때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이 좋았으며 특히 의사소통 
면에서는 성별, 수입, 월령 다음으로 발달차이를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지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기존의 
심리분석 이론에 부합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 및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Waldfogel et al., 2002; 
Ainsworth et al, 1978; Parcel & Elizabeth, 1990; Lasko et al., 1999; 
민현숙과 문영경 2013). 양육행동이 2세 유아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만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정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행동의 차이가 있는 
만큼 수입과 양육행동과의 인과 관계의 규명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발달에 영향에 대한 경로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개입의 
단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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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식이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eo, 2006; 
민현숙과 문현경, 201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발달과는 큰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양육지식이 양육행동 및 스트레스와 각각 
정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을 볼 때 발달에 직접적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다른 양육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줌으로써(Seo, 2006; 
민현숙과 문현경, 2013)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아동스트레스는 대근육운동, 의사소통 및 전반적 
발달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부의 
관계에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러 문헌을 통해(안지영과 
박성연, 2002; 김말경과 박혜원, 2008) 양육행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증명된 만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 특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 특성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사회 양육 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소근육운동, 
언어발달, 문제해결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환경의 적절성이 전반적인 발달과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면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그룹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발달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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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발달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읍면도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양육특성 중 양육행동이 대도시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원 등의 양육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적 환경이 대도시보다 높았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도시보단 읍면지역 아동들의 의사소통 
발달이 더욱더 좋을 수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대도시내에서도 여러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차가 
있는 만큼 대도시의 저소득층이 본 연구에 많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보단 낮은 
점수를 얻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소근육운동, 의사소통, 전반적인 발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분석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과 양육지식, 
양육행동과 정의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대한 인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 발달과,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에 몇가지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아버지의 직업과 수입은 유아의 의사소통에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아버지의 직업, 수입이 낮을수록 유아의 언어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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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언어발달이 인지적 능력과 학업성취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조기 개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해결이 가정 문제의 
해결 및 의사소통 발달의 해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 중 경제적 요인이 가족의 구조와 관계특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가정의 소득 보장 및 아버지의 일자리의 중요성은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중요한 만큼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지식,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는 각 요소가 연관관계를 가진 만큼 이러한 세가지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모 혹은 주양육자가 집과 일에 
균형잡히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취업중인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주거 지역에 근거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WHO는 태아부터 8세까지의 아동 발달의 시기를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여 아동의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환경, 거주 
및 관계적 공동,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역 및 국가 수준, 전세계적 
차원, 시민 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건강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교적 이른 시기인 2세 
유아에도 발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에 대해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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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 및 환원론적 시각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동이 선택하지도 않은 가정 환경에 따라 발달의 출발점을 달리 
한다는 것은 발달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란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불평등한 
환경인 만큼 변화시키려는 의지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아동의 
건강 불평등 해소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형 영유아 발달 검사는 발달에 있어서의 선별검사라는 
점이다. 이 검사의 유용성은 정상 점수의 2SD만큼 떨어진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각 
영역별 점수의 높고 낮음이 발달의 차이를 가늠할 수는 있으나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 발달을 측정함에 있어 주양육자의 주관적 관찰을 통해 
설문으로 조사된 만큼 전문가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된 객관적 발달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특성에서 관찰법이 아닌 자가 보고 형식으로 
기술되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어머니의 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단면연구의 한계점으로 현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양육특성,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 시점에서의 아동 발달 
차이가 장래 여러 요인을 통해 바뀔 여지가 있는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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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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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development has significance as the viewpoint of human 
capital for improvement of future qualitative capacity as well as child 
basic right we must pursue through our will as right of survival and 
human dignity. Unlike adult, Children have dependent characteristic 
that get their own health choice to be restricted and that make their 
own health be determined by surrounding environments apart from 
genetic and biological factor. It is obvious that child’s environments 
would create inequity of development. This study will research 
determinants that influence toddler development through three 
domains;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parenting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b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0 beta 
version. 
 
Results revealed that household income, paternal occupation in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behavior in parenting 
74 
 
characteristics had effects on toddler’s general development. In 
communication development, the higher equivalent income, the better 
developmental outcome. Toddlers whose paternal occupation is non-
manual have higher scores than toddlers who have father engaging in 
manual occupation in communication development. The toddlers who 
showed more positive communication development had mothers who 
interacted sensitively and affectionally with them. Rural area had more 
positive communication development than big city but it needs further 
study about why two areas hav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development as there is regional disparity within big city.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t couldn’t investigate time-
difference about effect of past socioeconomic status on present 
development because it is cross-sectional. In addition, this study can’t 
predict that present low development will continue future’s low 
development. K-ASQ that is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screening test. But this study as well as previous studies showed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 development to provoked health 
inequity and therefore this study findings imply necessity to make and 
implement policies compensating socioeconomic gap. Blocking or 
narrowing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is for equal developmental start 
in childhoo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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